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독점 ‘동조자’ 박찬욱 표 패러독스의 정점!
미국인의 시선에서 그려내는 베트남 전쟁의 아이러니에 ‘대위’의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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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7. – 쿠팡플레이 독점 HBO 오리지널 리미티드 시리즈 ‘동조자’는 플릭스패트롤(FlixPatrol) 기준 글로벌 TV Shows
Top10 부문에서 3주 연속 TOP 10에 오르며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6일(월) 공개된 4화는 박찬욱 감독이 가장 코믹하다고 밝힌 회차인 만큼 ‘동조자’의 패러독스가 가장 두드러진 에피소드로 시
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지독한 작가주의에 사로잡힌 ‘감독(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이 미국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베트남전은 ‘대위(호안 쉬안데)’에게 참을
수 없는 괴리감을 주며 그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빗댄 모욕적인 연출을 ‘헌사’라고 표현한 ‘감독’에게 ‘대위’
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은 베트남전과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동조자’의 아이러니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4화는 ‘작가주의 감독’이 만드는 영화에 등장한 각양각색의 인물들의 부조리한 모습들이 재미를 더했다. 캐릭터에 매몰되어
버린 ‘셰이머스 대위(데이비드 듀코브니)’는 진짜 참전 군인인 양 베트콩 역 배우들을 핍박하며 북베트남 동조자인 ‘대위’에게 내면
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미국 망명을 꺼렸던 장군의 딸 ‘라나’가 영화에 출연하며 오히려 완벽히 미국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는 모습
은 아이러니가 극대화되는 장면이었다. 시급 1달러 인상에 자신들이 혐오하는 베트콩 연기를 하는 베트남 난민들의 모습 역시 신념
과 자본주의 사이의 갈등을 유쾌하게 풀이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영화 ‘서치’로 익숙한 한국계 미국 할리우드 배우 존 조도 깜짝 등
장하며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안겼다.

박찬욱 표 블랙코미디의 정점을 찍은 4화 공개 후 ‘동조자’를 향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빈틈없고 멋스러운
미장센이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 있다”, “주인공과 배우들의 매력이 미쳤다”라며 올해 최고의 작품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쿠팡플레이 독점 HBO 오리지널 리미티드 시리즈 ‘동조자’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화씩 공개되며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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